
2012년 4월 11일 수요일제14685호 43판서울       ▶       10/17℃   인천        ▶       10/14℃   ▶날씨 8면

단기 4345년 (음력 3월 21일)안내 : 02-751-5114    고객센터 : 1588-3600

오늘 투표용지 2장, 세종시는 4장  꼭 확인하세요 로스쿨생 61% 서울 거주, 17%는 강남에 살아 >>8면

수도권 유세전 >>4, 5면 SNS에선 >>6면총선 이슈 >>3면

오늘 경제섹션 쉽니다 내일 일부지역 배달 지연됩니다

권일용(48)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

감은 10일 “우위안춘은 한국에서 막

노동으로 번 돈 700만원을 뺏길까봐 

두려워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권 경감은 “지

금껏 400여 명의 살인범을 수사했지

만 이번처럼 잔혹한 살해 현장은 처

음”이라고도 했다. 국내 프로파일러 

1호인 그는 지난 7일 오후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인 우위안춘(오원

춘·42)과 4시간 동안 독대했다. 범행 

동기를 밝히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관계기사 2, 20면> 

 우씨는 피해자 A씨(28·여)에 대

해 “피해자가 운 없이 골목에 나타

나 당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씨는 어떤 사람인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에서 태

어나 자랐다. 2007년 한국으로 오

기 전까지 중국에서 벼농사·막노동

을 했다. 현지에서 고리대금업자들

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욕

을 먹고 맞거나 무시당했다고 하더

라. 그런 경험 때문에 돈에 집착하

게 됐다고 한다. 한국에서 막노동

을 할 때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은 

이유도 ‘어울리다 보면 막걸리도 

한잔 사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다’

고 진술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

우위안춘과 4시간 독대

북한이 당대표

자회를 하루 앞

둔 10일 김정각

(사진·71) 군 총

정치국 제1부국

장(차수)을 인

민무력부장에 

임명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

일 오후 김정각을 인민무력부장이

라고 보도했다. 평안남도 증산군에

서 태어난 그는 1959년 인민군에 입

대해 대대장과 훈련소 참모장을 거

쳐 2007년 10월 총정치국 제1부국장

에 임명됐다. <관계기사 10면>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산하 집

행기구로서 우리 국방부에 해당한다. 

산하에 총정치국·총참모부·보위사령

부 등을 통해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

집행한다.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어디로 옮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

장 추대 19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에 차수 군복을 입고 등장한 최용해

(62) 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비서는 국방위 제 1부위원장 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을 가

능성이 크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임을 받던 최용해는 10일자 노동

신문 1면에서 이례적으로 이영호 총

참모장 바로 앞에 거명됐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기존 김영

춘·오극렬로 대표되는 혁명 2세대

들이 퇴진하고 그보다 10~15년 젊

은 2.5세대 후발 주자를 현직에 앉힌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에 맞춘 세

대교체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11일 제 4차 당대표자회에선 

김정은이 당 총서기에 오른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당대표자회 하루 앞두고 임명 

“김정은 체제 세대교체 신호탄”

북 인민무력부장에 김정각

 차인표  촬영하다 사라진 대만 배우들  알고 보니 총통선거 투표하러 귀국

 잔혹한 살해의 이유

“그녀가 운이 없었다”나는 유권자다

 2면 우씨로 이어집니다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배우 차인표(45)씨가 이번 투표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안성식 기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

니다. 아내 신애라씨와의 기념일이

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새 작품 첫 

촬영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4

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

다. 저는 요즘 KBS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촬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시트콤 도전이라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요즘 제 얼굴을 보면 

웃음부터 난다는 분들이 많아졌어

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시트콤 촬영으로 바쁜 스케줄이

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

니다. 바로 집 근처 투표소에 들르는 

일인데요. 아무리 시간이 빠듯해도 

꼭 다녀올 생각입니다.

　저는 선거 날을 마치 기념일처럼 

꼬박꼬박 챙긴답니다. 이유가 궁금

하시죠. 바로 몇 년 전 중국에서 드

라마 촬영을 할 때 받은 문화적 충

격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출연한 드

라마에는 홍콩·대만 배우들이 함께 

출연했는데요, 의상 준비까지 마치

고 다 함께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기

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

니 대만 배우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곧 촬영이 시작되는데 왜 보

이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스태프

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만 배우들이 

상하이에 도착했다가 대만 총통 선

거 때문에 투표하러 잠시 대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오가

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시간과 

돈을 들여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하러 

갔다니! 투표를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의무라고 여기는 대만 배우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

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됐죠.

　오늘은 바로 그 결심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투표하지 않는다

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선거 공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내 가족의 미래를, 대한민국 정책과 

살림을 책임질 든든한 후보가 누구

일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럼 저

와 함께 투표소로 출발해 볼까요. 참, 

집을 나서기 전 투표소 위치를 확인

(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하시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

허증여권 등)도 꼭 챙기세요.　

지난달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의 1, 2, 3

기생 5074명의 주거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 비

율이 61.4%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학생 중 강남 3구에 사는 학생은 27.2%

였다. 로스쿨 전체 학생 기준으로도 강남 3구 학생 비율이 16.7%에 달했다. 

경제 능력은 로스쿨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거주지 주택 가격과 로스쿨 

선호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자 동네에 살수록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오늘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을 뽑는 19대 총선일이

다. 유권자는 후보와 정당이 기입된 2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신설된 

세종시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을 4장에 나눠 찍는다.

중앙일보중앙선관위 공동기획


